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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혼잡스러워 지는가요?     18-08-17

80 평생 이상을 살면서 세상을 둘러보니 분명히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진다기보다 혼잡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남녀 화장실 구별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연관된 신랑 신부의 구별도 의미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라스 베가스에서 최근에 있었던 북수의 살인 사건처럼 동기 없이 흥미로 저지르는 살인도 증가 추세입니다. 노인들의 수난도 증가 일로인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층에서 파산 절차를 밟는 수가 2018년에는 1991년에 비하여 3 배로 증가했다 합니다. 개인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반면 가족과 국가의 관념은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특히 남녀 간의 결혼이나 자녀 출산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소 간의 이념 차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감옥 살이도 했던 노벨 수상자, 알렌산더 솔제닛첸씨는 전통적인 윤리, 신의 경외심, 공익관념 등이 약화되는 현세를 한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간들이 신을 망각하고 있다. 증가하는 살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신을 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년 전에 에일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티모시 두와잇 (Timothy Dwight)씨는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다면 우리는 야생 곰이나 늑대들이 갖는 자유를 갖게 될수 있다. 종교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짐슴들이 누리는 것 같은 자유로 인하여 멸망 될 것이며 우리가 수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종교가 없으면 도덕도 없다. 종교를 잃으면 궁극적인 자신 감도 날아가버릴 것이며 생의 안보, 재산을 소유하는 자유도 폐허 속에 묻혀 버릴 것이다.”
미국이 낳은 19 세기의 명 연설가였던 다니엘 웹스터 (Daniel Webster)씨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근본은 종교적인 성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조상들은 기독교 종교를 높이 숭상하는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왔다. ….그 분들은 이 사회의  요소에 그 종교의 원리를 주입했고 민간, 정치, 문학적인 모든 기관에 기독교의 영향을 접목했다.”
그런데 오늘 날의 우리 사회는 어찌 되었습니까? 소요와 푹력적인 시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대중 소요를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소수당 대표인 여성 하원의원은 심지어 “미국 정부에 항거하는 폭동이 왜 자주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여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는 지금 보다 사태가 더 어지러웠습니다. 당시의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회개와 기도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 한바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나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관리하시는 지존자를 잊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반성을 해봄직합니다.   끝
